
                복음을 전한 용감한 여성들: 전도부인 I 

  
** 이것은 원래 한인여선교회 소식지인 <여선교회 소식> 2005년 12월호 – 2006년 3월호에 실렸던 

    것으로 김명래 전국연합회 총무가 쓴 글이다. 

 
    미국의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선교 100주년을 맞아 기념예배를 드린 지 2년이 지났다. 102년의 

역사를 가진 한인 연합감리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피와 땀,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 특별히 개체교회에서 여성들은 여선교회를 통해서 이름도 빛도 없이 많은 봉사를 통해 교회와 

한인사회를 이끌어 왔으며 오늘도 그러한 사역을 조용히 감당하고 있다. 

 
   여-선교-회는 이름 그대로 교회에서 선교를 위해 모인 여성들의 모임을 의미하는데, 한인 

여선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난 날 위대한 선교의 역사가 있었다. 여선교회 역사를 보면 연약하고 

힘없는 여성들을 들어서 엄청난 선교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볼 수 있다. 다음에서는 한인 

여선교회가 가진 신앙의 뿌리가 무엇이며, 한인 여선교회가 전도부인(Bible Women) 사역을 어떻게 

실행해 왔으며, 현재 한인 여선교회가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전도부인 선교가 왜 중요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에 복음의 씨를 뿌린 미 여선교회 

   동양의 고요한 나라로 국제사회에 잘 알려져 있지 않던 한국은 1800년 후반에 들어서면서 

총체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정치적으론  외세 열강의 간섭으로 왕권은 쇠퇴하고 주권을 

잃어가고 있었으며, 심한 가뭄으로 백성들은 굶주림에 지쳐있었으며, 사회적으론 엄격한 유교사상으로 

인한 계급차별과 부정부패로 여성과 아동, 하류 계층은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다. 미래에 자녀양육과 

가사노동 및 농사 짓는 노동력으로 간주될 뿐 교육이나 의료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이름도 없이 

팔자와 운명을 한탄하며 살고 있었다.   

 
    한국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미국의 한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1884년 오하이오주 레벤나 지방의 여선교회 모임에서 한 익명의 여성이 "어둠 속에 있는 한국의 

여성들을 위해 복음과 교육 사업에 써 달라"고 지정헌금을 한 것이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북 감리회 

'감리교 여성 해외 선교사 공회'는 당시 오하이오 연회 여선교회 임원이었던 메리 스크랜톤을 1885년 

한국의 첫 여선교사로 파송하였다. 

 
    메리 스크랜톤은 1886년에 이화학당을 설립하고 한 명의 학생으로 교육을 시작하였는데, 후에 

이화학당에 온 학생들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하류층 출신 여성들이 대부분이었다.  북 감리회 초기 

여선교사들은 선교사역의 중점을 교육에 두어 여성을 위한 학교를 세웠으며 기독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를 설립하였다.  

 
봉건체제하 한국여성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 찾아 



   이러한 선교사역은 전통 봉건주의체제와 가부장 사회 속에서 이름도 없이 불행한 운명을 안고 

살아왔던 한국여성들에게 새로운 자기개발과 인간 해방의 기회를 주었다. 불우한 여성, 비천한 계층의 

여성들은 그들이 겪어야 했던 고난과 불행을 떨쳐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참여하기 위해 전도부인이 되었다.  

 

남감리회 여선교회 선교사역 

    다음에서는 남감리회 여선교회의 전도부인 사역과 초기 전도부인 교육이 어떻게 여성 목회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발전하였는지 알아본다.   

    북감리교회보다 10년 늦게 한국 선교를 시작하게 된 남감리교회 여선교회는 1897년 조세핀 켐벨을 

첫 여선교사로 파송했는데, 조세핀 캠벨은 1898년 어린 소녀 몇 명으로 '배화학당'을 시작하였다. 당시 

학교를 운영하는 근본 목적은 '한국인에게 한국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한국인 사역자를 양성하는 

것이었는데 교육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선교정책이 실천되었다. 

    1903년 배화학당 출신 여성들이 처음으로 배출되어 지방학교 교사, 전도부인이 되어 선교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학교사업과 함께 설립된 '배화학당 예배당'은 여성들만을 위한 교회였는데, 이 교회 

전도부인들의 활발한 전도사역으로 교인수가 증가되어 새 예배당인 '종교교회'를 신축하게 되었다. 이 

결과 남감리회의 교회 설립과 초기 기독교 역사의 주체는 주로 여성들이었다. 

 

남감리회 여선교회의 전도부인 사역과 교육 

    남감리회 최초의 전도부인은 북감리회 선교사, 메리 스크랜톤에게서 교육받은 김세라와 

백루시였는데, 당시 조선사회에서 기독교는 '나라에 흉년을 들게 만든 불길한 종교'로 오해를 받고 

있어서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전파 과정에서 많은 배척을  받았으며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까지 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부인들은 일 년 동안 2천 5백명을 방문, 복음을 전하며 성경과 기독교 문서들을 

판매하였다. 

    초기 전도부인들의 이러한 "씨 뿌리는 수고"로 인해 조선사회에 기독교가 계속 전해질 수 있었다. 

특별히 김세라는 1904년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여성들 모임을 교인 가정에서 가졌는데, 여기서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 등 기독교 기초 교리와 한글을 가르쳤다. 이 모임은 나중에 수구문(광희문) 

교회로 발전하였다.    

  

최초의 여성목회자 양성기관   

   전도부인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한 조세핀 캠벨은 1898년 서울에 '여성 사경반 (Bible Class)'을 

열어 전도부인 후보자들을 교육하였는데, 나중에는 개성과 원산에서도 여성 사경반이 조직되었다. 

1905년에는 '송도여자 성경학원'이 설립되어 후에 정규학교로 발전하였고, 1920년에는 남북 감리교회 

여선교회가 협력하여 '협성여자신학교'를 설립해 여성 전문목회자를 양성하게 되었다. 여성 사경반과 

성경학원을 통해 배출된 전도부인들에 의해 기독교 복음은 지방으로까지 널리 확산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교회 설립 및 성장의 주체 세력이 전도부인들과 그들에게 전도 받은 평신도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898년부터 12년간 남감리회 선교부가 파송한 초기 전도부인들은 모두 57명으로 이들 대부분은 

이름과 생애가 남아있지 않지만, 당시 조선사회의 배척에도 불구하고 복음사역에 목숨을 걸고 

활동했으며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성장하는데 공헌한 숨은 공로자들로서 그들의 업적은 높이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   

 

 

 

 

 

 


